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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들이
석면에 노출된 사실은 없습니다.

< 보도내용 (연합뉴스, 10.24) >

◈ 용산어린이정원, 석면건물 품고 1년간 방문객 20만명 맞았다.

ㅇ 용산어린이정원 내 존치 건물 24개동 중 9개동에서 고농도 석면
ㅇ 국토부, ‘성인과 어린이 모두 온종일 정원을 이용해도 안전하다’는 안내 무색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이한준)는 `23년 5월 

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하였습니다.

□ 어린이정원 개방 전인 `22년 상반기, 정원 내 건물에 대해 석면현황을 

조사하였고, 방문객 이용 예정 건물 내 석면은 `22년 하반기까지 모두 

제거하였습니다.

 ㅇ 그 외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서 발견된 석면은 시건장치 

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왔으며, `24.7월까지 

추가 해체 작업을 통해 현재 어린이정원 내에는 석면 건축물이 없습니다.

□ 석면조사 시 위해성 평가도 병행하여 낮은 등급임을 확인하였으며,

 ㅇ 석면 제거 공사 시 비산농도 측정 용역을 통해 제거 작업의 전․중․후 

비산 측정을 실시한 결과 비산농도 측정값이 모두 기준치 이내임을 

확인하여 안전함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.

    * 측정값 : 0.001~0.003개/cm3, 기준치 : 0.01개/cm3

□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용산

어린이정원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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